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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목조건축’ 문 연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광역시 서구

에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28m, 7층)인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

육센터의 건립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목구조 시공과 내화, 내진 설계 등 목조건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본관동,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동,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숲속도서관 등의 시설을 

살펴봤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공공건축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목구조 기술을 활용해서 지은 국내 최고층의 목조건축으로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목재 1,449m3를 사용했고, 

그 중 67%인 968m3을 국산목재로 사용했다. 국산목재를 사용함으로써 

242톤(t)의 탄소를 저장하게 되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했다.

  오늘 개소한 센터는 증가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 및 산림복지 전문자격 보유자의 

역량강화 지원 △산림복지 관련 진로교육, 산림문화·건강·예술 강좌 등의 

평생학습 제공 △주민 대상 산림복지 정보습득 및 자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림복지사업 참여자의 산림복지 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이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백서, 사진, 홍보영상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공공부문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국내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랜드마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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